
김현미 장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강조, “ ”

- 일 교통안전캠페인서20 ‘마신 술 잡은 핸들 평생 후회메시지 선포, , ’

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 금 오후 시부터 서울 종로 보신각

에서 연말연시 교통사고 특별예방 캠페인에 참여했다

이번 캠페인에는 서울경찰청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 교통

안전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비롯하여 손해보험협회 모범운전자회

등 여 명이 참여했다

캠페인 시작 전 교통안전 결의대회 에서 김 장관은 음주운전 근절

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연말연시 교통안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

의지를 표명했다

연말의 불금이라 즐거운 금요일 밤이지만 년 중 주로 월 이

듬해 월에 특히 금요일 오후 시부터 토요일 오전 시에 음주운

전 교통사고가 집중된다 면서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술 마

시면 운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

요 하다고 강조했다

아울러 음주사고 중 약 가 음주운전으로 처벌 전력자

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회 이상 적발 된 상습 음주운전자가

증가 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것도 범죄행위

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위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면 직접 대

리를 불러주거나 택시를 태워 보내줄 것 을 당부했다

또한 음주운전하지 않는 연말연시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행복한

새해를 시작하는 첫걸음이 될 것 을 강조하면서 음주운전 교통

사고 없는 안전한 연말연시 보내시길 기원한다 고 전했다



김 장관은 이어진 보신각 주변 거리캠페인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

핫팩 박카스젤리 등 물품과 강화된 음주운전 제도 보행안전 등의

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나눠주며 안전운행을 당부했다

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에서도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

경각심을 주는 사진을 전시하고 교통안전 퀴즈 및 룰렛돌리기

음주고글 착용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다

국토교통부 대변인


